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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원청 카이가 지에이산업 위장폐업 해결하라”
사천 항공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위, 지에이산업 해고 철회 촉구

경남 사천의 노동·시민사회단체

가 지에이산업 위장폐업 철회를 위

해 뜻을 모았다.

사천시 항공산업단지 노동자 생존

권 보장 대책위원회(아래 대책위)는 

7월 20일 한국항공우주산업(아래 카

이)앞에서 ‘지에이산업 해고 노동

자 복직, 원청업체 KAI 책임 있는

결단 촉구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

대책위는 “지에이 사측은 불법파

견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

위해서 명백한 위장폐업을 했다”라

며 “함께 일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

과 동료의식이 있었다면 코로나 19

를 핑계로 결코 행할 수 없는 파렴

치한 행위다”라고 규정했다.

대책위는 “원청업체 카이가 하청

이 부당하게 벌인 위장폐업과 해고

노동자의 고통에 관한 책임을 다하

지 못하면 어디에서 사회적 책임을

다하겠단 말이냐”라며 “과거 카이

가 민영화 논란을 겪을 때 경남 사

천의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

서서 연대로 사회적 책임을 보였

다”라며 역할을 촉구했다.

이현우 노조 지에이산업분회장은 

“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에이산업이 

100억 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

고 있으며, 이중 절반은 카이의 자

본이다”라며 “카이가 지에이산업 

위장폐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

이유는 노조에 대한 혐오 인식이 깔

린 탓이다”라고 비판했다.

김일식 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

장은 “사천 우주항공산업 중심에 

카이가 서 있지만, 협력업체 노동자 

3천 명은 해고됐다”라며 “카이는 

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경영을 해야 

한다. 첫 번째 순서는 지에이산업의 

정상화다”라고 호소했다.

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

장은 “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

정부에서 살자고 외치는 노동자 해

고와 위장폐업이 반복된다”라며 

“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책위 구성

에 감사드리며, 카이가 나서서 해결

하도록 투쟁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대책위는 노조 지에이산업분회와 

출퇴근 투쟁과 선전전 등을 함께하

며 카이가 책임지는 역할을 하라고 

요구하며 행동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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